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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선 기 경주시8 ,

황성숲의 생태복원에 앞장서길 바란다.

경주시는 그동안 경제개발 논리만 앞세운 나머지 난개발이 횡행하여 강산이 신음하

고 환경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선조들이 물려준 유적이 곳곳에 산재되어 . 

있어서 개발 광풍을 일부분 막아주고 있을 뿐이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 시민. 

이 자랑으로 여기는 역사도시 경주 문화도시 경주 힐링도시 경주 등으로 표현‘ ’ ‘ ’ ‘ ’ 

되는 가치 는 지속하기 힘들다 생태 보존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야 경주에 어울‘ ’ . 

리는 가치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.

이에 민선 기 경주시에 황성숲 생태복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황성숲은 우8 . 

리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상징성이 크고 찾는 시민도 매우 많다 신라. 

시대부터 자연 숲으로 관리되어온 임수 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잘 알리고 ( )林數

숲 생태 복원에 경주시가 적극 나선다면 황성숲의 보존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변화, 

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.

경주환경운동연합은 월 일 황성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황성숲 솔밭의 5 24 ‘

맥문동 식재 중단 및 숲 생태 복원 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호’ . ▶

기성 근균에 의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소나무의 특성상 솔밭에 맥문동을 대규모로 

식재하면 소나무 식생 환경이 위태로워지는 점 맥문동꽃을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▶

으로 맥문동 식재 구간의 소나무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한 것 황성숲을 자연 숲이 ▶

아닌 인공정원으로 관리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천년 임수인 고양수‘ ( )’ 高陽數

보존 및 복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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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선 기가 새롭게 시작된 만큼 시정에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개발 논리 일색8 . 

을 지양하고 생태 보존을 중시하는 정책변화가 요구된다 황성숲의 맥문동 식재를 . 

중단하고 숲 생태복원에 앞장서는 데서 변화의 첫발을 떼기 바란다 경주시와 시의. 

회는 맥문동 식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천년 임수 고양수 복원 예산을 새롭‘ ’ 

게 수립해야 한다 명칭부터 황성공원 이 아니라 황성숲 등 자연 숲에 의미를 둔 . ‘ ’ ‘ ’ 

올바른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 각종 운동기구를 비롯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인. 

공 구조물도 하나둘 철거하고 벤치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허용되는 공간으로 거

듭나야 한다.

황성숲은 유서 깊은 임수다 우리 세대만 누리고 말 숲이 아니라 후손에게 건강하. 

게 물려주어야 할 생태 환경이다 황성숲을 계속 정원으로 가꿀 것이 아니라 시민 . 

의견을 수렴하여 천년 임수 복원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. 

생태적 전환의 첫발을 떼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가!

년 월 일2022 7 4

경주환경운동연합

공동의장 정현걸 김인곤 서혜영: 

문의 사무국장* : 010-4660-1409 


